
솔밭도서관 독서의 달 추천도서목록 (어린이)

주제: 행복, 마음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자료를 무단 복제, 편집, 재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솔밭도서관

마음을 읽는 카드 내 마음이 왜 이럴까?

한혜영 │함께자람 │2019 베로니크 코시 │라이카미 │2021

[솔밭]강의실 
│솔밭C아동

  813.8-7

[솔밭]

아동자료실 

│아동

  181.7-1
있는 그대로 친구를 받아들이는 것, 친구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

다는 것.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친구가 힘들어 할 때에는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는 것. 이 동화는 진정한 친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마음속 많고 많은 감정 중 공포, 분노, 기쁨, 자신감, 질

투를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이야기라서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감정

과 마주할 수 있어 감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그래도 괜찮아! 오늘 더 행복해! 

티나 레이 │꼬마이실 │2021 로세 라게르크란츠 │시공주니어 │2018

[솔밭]

아동자료실 
│아동 185-1

[솔밭]

아동자료실 

│아동

  808-8-1-68 
스스로 마음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트레스로 

가득한지, 불안과 걱정이 많은 건 아닌지, 우울하거나 지나치게 긴장하

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 가족 또는 친구 관계 

등도 가만히 돌이켜 본다.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둔네의 이야기를 통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우리가 찾아야 할 진

짜 행복의 실체와 나만의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

다.

이게 정말 마음일까? 고릴라 올림픽! 우리 윗집이라니 

요시타케 신스케 │주니어김영사 │2020 최설희 │상상의집 │2017

[솔밭]

아동자료실

│아동

  833.8-1-3

[솔밭]

아동자료실

│아동

  813.8-35
언제나 어린이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놓는 요시타케 신스케의 ‘마
음 처방전’ 같은 이 책은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살피고 스스로 마음

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방법을 가장 요시타케 신스케스럽게 알려 주

는, 또 하나의 상상력 가득한 그림책이다. 

‘이해와 배려’를 소재와 주제로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화를 보

여 주고, 이해와 배려란 무엇인지, 세종대왕이나 마리아 몬테소리 등의 

위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소통을 배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

해 어린 독자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배려의 방법들을 소개한다. 

아홉 살 성교육 사전. 남자아이 마음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여자아이 마음 

손경이 │다산에듀 │2020 손경이 │다산에듀 │2020

[솔밭]

아동자료실

│아동 

  598.55-2

[솔밭]

아동자료실

│아동

  598.55-3
책에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을만한 상황 위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여기에 사전 형식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 마음 키워드를 넣어 이

해를 도운다. 남자아이들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나아가 스스로를 멋진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 해." 하는 오해들이 많다. 내 몸의 주인은 언제나 나이고 내 동

의 없이는 누구도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심술 먹는 마녀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 

이수용 │좋은책어린이 │2021 김유 │시공주니어 │2019

[솔밭]

아동자료실

│아동

  813.808-1-121

[솔밭]

아동자료실

│아동

  808-8-1-69
우연히 만난 마녀에게 자신의 심술궂은 마음을 내어 주고 본래 모습을 

잃게 된 주인공 지유가 온전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이야

기를 담은 작품이다.

주인공 귀 큰 토끼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건 ‘고민 상

담소’를 연다. 그 뒤 숲속 동물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귀담아들어 주고, 

그에 맞는 ‘마음 처방전’을 내민다.


